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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상의 짝꿍을 만난 것 같았는데, 이번에도 100일을 

넘기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. 성격도 시원시원하

고 딱히 모난 구석도 없는 친구이다. 오히려 이성들이 

좋아한다는 이상형과도 가까운 것 같고, 실제로 인기도 

많다. 그럼에도 연애는 길게 하지 못한다. 친구가‘긴 연

애’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?

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‘100일’을 못 채우고 헤어지

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소

개했다.

1. 금방 사랑에 빠진다

상대방이 조금만 잘해줘도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해 금

방 불타올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.

긴 연애를 하기 위해선 성격이나 취향도 잘 맞아야 한

다. 하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

된 연애는 하나하나를 모두 다 맞춰가야 하므로 지속하

기 힘들 수 있다.

2. 내 연인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

SNS를 보면서“얘

네는 이랬대~!”,“어? 

OO이는 이런 선물 사

줬다는데?”라고 툭

툭 던지는 말들이 상

대방의 기분을 상하

게 할 수 있다. 본인은 

별생각 없이 내뱉은 

말이라고 할지라도 상

대방에게는 자존심을 

긁는 말이 될 수도 있

기 때문이다.

물론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, 계속되

는 비교는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.

3. 감정 기복이 심하다

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

이 있다.

본인의 감정을 잘 직면하고 이런 감정을 혼자 푸는 사

람이 있는 반면, 기분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이들도 있다.

처음엔 전부를 맞춰 줄 수도 있지만 계속되는 변덕은 

상대를 지치게 할 뿐이다.

4.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

연애나 데이트도 우선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이

다.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한다.

정확히 말하자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않는 사

람이다. 이는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특

징이기도 하다.

연애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. 바빠도 시간을 내는 것과 

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.

5. 자신만의 연애 방식이 확고하다

연애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다. 서로의 다른 점

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반복된다.

연애는 양보하는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방

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매번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. 

‘남과 남’이라기보다는 사소한 고민이나 일들까지도 

서로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.

‘100일’도 못 가고 헤어지는 연인들의 특징 

● 큰 사이즈의 

옷을 입으면 몸은 

차차 둔해진다.

몸을 안심시켜

서는 안된다.

몸이 옷 속에서 

겉돌지 않도록 몸

에 맞게 입는 것이 중요하다. 큰 사이즈의 옷

은 어떻게 입더라도 몸에 겉돌게 된다. 계속 

몸선이 나타나는 옷을 입은 사람과 선이 나

타나지 않은 옷만 입은 사람의 체형의 차이

는 생각지도 않게 빨리 나타난다.

예를 들어, 허리가 없는 통자 옷을 입고 있

으면 당연히 허리의 존재는 무시되고 마침

내는 잊혀진다. 이 시점에서 허리 사이즈는 

눈에 띠게 변해가고, 배도 들여놓을 수 없을 

만큼 나온다.

● 구부정한 자세가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

한다.

굽은 등은 다리를 굵게 만든다.

다리는 살을 빼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

고 한다. 더구나 등이 굽어져 있으면 이런 어

려움은 더욱 가증된다는 설이 있다. 등을 똑

바로 펴고 걸으면 다리 전체에 균형있게 힘

이 가해지므로 다리도 곧게 뻗게 되지만, 등

이 굽어있으면 한쪽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

가해져서 종아리 바깥쪽이 굵어지거나, 발

목이 굵어진다.

오른쪽과 왼쪽의 다리 굵기가 차이나는 사

람은 척추가 휘어있어 한쪽에만 힘이 쏠리

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.

비만에 대한 
몇가지 보고서

■  건강 상식


